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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 

우리나라 간척농지는 밭작물 재배 실적이 매우 적고, 토양제염이 된 간척지라도 밭작물 재배의 가능성과 대규모 영농 시 경제

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이 부족한 실정이다. 제염이 된 간척농지라도 저평지 대구획 농지로 강우 시 고랑에 물고임 등 지표배

수가 불량하므로 경지 내 지표배수 촉진기술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 간척농지는 비옥도가 낮으므로 저비용 

토양비옥도 증진기술의 도입, 논농사와 달리 밭작물은 담수재배가 어려우므로 대구확 간척농지에 적합한 새로운 관개(관수) 

방법의 도입이 필요하겠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옹 간척지에서 실증재배를 통해 경지 내 시비, 배수, 관개, 밭작물 재배기

법 등 가이드라인 제시하고자 한다. 

 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에서는 저평지 대구획 간척지에서 지표잔류수 배수촉진을 위한 지표경사 형성기술 개발및 지중 관배수 겸용 암거를 

활용하여 자동 지하수위계와 연동하며 지하에 급수가 가능한 지하관개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화옹 시험포에서 밭작

물 재배시험과 연계하여 현장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.

[결과 및 고찰]

본 연구에서는 지표배수 강화를 위해 시험포 경사를 간척지 개답 전의 자연경사로 계획하고 배수효과와 침식상태를 조사분석

하였다. 지표경사는 평균적으로 100m에 표고차 20cm로 보고  0.2%로 경사를 설정하여 조성하였다. 그 결과 지표경사 형성 

시험포는 강우 즉시 지표배수가 양호하여 토양함수량의 증가량이 적은 반면 무경사 시험포는 지표잔류수로 인해 토양함수량

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본 테스트베드의 토양 삼투량은 1mm/day이하의 불투수성 지반으로 건기에 제염암거로 물을 

공급하면 심토파쇄대에 지하수위가 형성된다. 이를 활용하여 지하수위를 인위적으로 형성시켜 모관상승에 의해 지하관수를 

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. 테스트베드의 밀 재배 시험 시 5월21일~6월14일 동안 4회에 걸쳐 제염암거를 통해 지하관수를 실시

하였다. 5월23일까지 가뭄으로 인해 생육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으나 지하관개 후 밀 생육이 왕성하게 전개되었다. 밀의 출수

기와 개화기에 관개가 밀의 생육 및 수확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단위 간척지에서 지하관개 통해 밭작물재배의 수확량 

증대와 품질향상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본 연구의 작물별 수확량은 밀(조경) 390kg/10a, 콩(선풍) 

170kg/10a, 옥수수 490kg/10a를 나타냈다. 앞으로도 간척지에서 지속적인 밭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를 통해 논 농업 

중심의 기존 간척농지의 범용화 농지조성 모델 개발을 통해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이바

지해 나아갈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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